
“창립 3주년,
직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KAC공항서비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장입니다.

2020년 12월21일 오늘로, 우리 회사는 창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회사가 그 어떤 공공기관 자회사보다 정규직화를 안정되게 추진해왔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회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서로 간에 낯설었던 노사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건강검진·복지카드·단체상해보험 등 직원 

복지는 나아지고 있으며, 양질의 근무복 제공·사원증 발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회사 소속감도 크게 제고됐습니다.

이 모두가, 직원 여러분들이 경영진을 믿고 함께 해 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함께 고락을 같이한 임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우리 회사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5단계에 거쳐 총 1천여명의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정규직화하였습니다. 

고용안정과 동시에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실현하였고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환경 개선도 힘썼습니다.

둘째,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는 지난 3년 동안 큰 분규사태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 우리 회사는 국토교통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사 및 사업소 청렴 

업무담당자의 관심과 열의를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단독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넷째,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하는 우수콜센터에 3년 연속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협회에서 부여하는 KS서비스 인증을 취득하여 서비스 선도 기업으로서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향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끊임 없는 방역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COVID FREE 사업장을 구현하였습니다. 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방역의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을 적극 준수하였고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가 COVID FREE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더라도 부끄럽거나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선도적 모델로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항’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 창립 3주년을 맞는 오늘,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운 가운데 전국 각 공항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이 상 연


